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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5(토)�여호수아� 16-19장� �그�땅을�그려오라�

땅�분배에�관한�본문은�다소�지루합니다(13-19장).

수많은�지명과�지역이�낯설고�별�의미�없어�보입니다.

그러나�이스라엘�백성들에게는� <약속의�성취>입니다.

도시�명,�지역�명�하나하나에는�하나님이�약속하신�바가

이토록�세세하게�성취되었다는�감격이�담겨�있습니다.

“여호와께서�이스라엘의�조상들에게�맹세하사�

주리라�하신�온�땅을�이와�같이�이스라엘에게�다�주셨으므로…

여호와께서�이스라엘�족속에게�말씀하신�선한�말씀이

하나도�남음이�없이�다�응하였더라(21:43,45).”

아브라함에게�약속하신�가나안�땅의�비전이(창12장)

긴�세월을�지나�드디어�응답된�것입니다.

그러나�아직�정복하지�못한�땅들이�있습니다.

적극적인�태도로�땅을�정복하여�분배받은�지파가�있는�반면,

나머지� 7지파는�미온적인�태도로�차일피일�정복을�미뤘습니다.

여호수아는�위축되어�있고�한편�안일한� 7지파를�책망합니다.

직접�땅을�보고,�취할�구역을� <그려*>� 오라고�명합니다(18:3-4).

*�그리다� 두루�다녀,�발품을�팔고�시간과�정성을�들여�구체적으로�그리다�

세상은�누군가와�경쟁하여�남을�밟으라고�부추깁니다.

그래야�내�것을�차지하고�누릴�수�있다고�가르칩니다.

그러나�성경은�우리� <각자에게>�주신� <땅>이�있다고�가르칩니다.

12지파�모두에게�예외�없이�정착할�땅을�분배해�주셨습니다.

그러나�선물로�주신�땅을�땀�흘려�취하는�노력이�필요합니다.

나는�선물로�주신�땅을� <땀�흘려>�쟁취하고�있습니까?

❶ 내게�주신� <땅>이�있음을�깨닫습니까,�남의�것을�빼앗으려�경쟁합니까?
❷ 주신� <땅>을�얻기�위해�땀�흘리고�있습니까,�위축되고�머뭇거립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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